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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친환경 소재로서 의복에 이용되는 천연염료의 원료

는 대부분 초본 식물로서 꽃, 잎, 줄기, 뿌리 등이 식용

이나 약용 또는 향기를 위한 재료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대에 와서는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사용범위

가 더욱 넓어졌다1). 이들 염재들은 대부분 식용 색소로

음식이나 화장품 등에 사용되고, 민간에서는 피부병 치

료나 직물의 방충제, 살균제 또는 강장·소화제 등으로

사용되던 한약재이므로 합성염료와 비교하여 인간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하며2), 공해, 폐수 문제 등의 완화, 천

연색소, 향료 및 의약품 개발, 환경 보호 등의 효과3)와

함께 다양한 광화학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색소

연구에도 흥미를 줄 수 있다4). 이러한 천연염료의 일반

적인 장점을 지니면서 활용범위가 다양하며 향기를 지

니고 있어 향기요법에 의한 대체의학에까지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이 허브이다5). 

허브(herb)는 라틴어의 푸른 풀을 의미하는 ‘허바

(herba)’에서 비롯되었는데 꿀풀과, 국화과, 미나리

과, 백합과 등 대략 2,500여종이 있으며, 고대 이집트

시대 이래 지금까지 서구에서 약초 혹은 향초로 사용되

어 왔는데 현대에 와서 약, 미용, 요리, 방향제, 염료,

살균, 살충, 관상용 등으로 사용되면서 동서양을 막론

하고 유용한 식물로서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6,7). 허브 성분에는 탄수화물, 무기질, 지방, 단백

질, 비타민 외에 특수성분인 사포닌, 탄닌, 알칼로이

드, 정유(essential oil), 배당체, 테르펜과 수지, 펙틴

등이 있다8,9). 특히 천연 정유는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

안정 등 정신심리에 작용하여 건강과 미를 증진시키는

아로마테라피 요법의 중요한 소재로 이용된다6).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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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정유 성분의 구성에 따라 분류10)한 허브 가운데 시

네올(cineole)을 함유한 로즈마리, 멘톨(menthol)을

함유한 민트, 투우존(thujone)을 함유한 세이지, 티몰

(thymol)과 카르바크롤(carvacrol)을 함유한 타임을

선택하여 천연염색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실험에 사용된 허브의 특징을 살펴보면, 로즈마리

(Rosmarinus officinals L.)는 상록의 관목으로 향

수, 약품 및 염료의 재료로 널리 알려진 강렬한 향기를

풍기는 식물이다. 색소는 황색계통으로 매염제에 따라

색깔이 조금씩 달라지며, 이의 주성분은 플라보노이드

계(flavonoids)와 페놀산인 로즈마린산(rosemarinic

acid), 카르노스산(carnosoic acid), 카르노솔(carnosol)

등이 있다11,12). 

민트(Mentha piperrita L.)는 꿀풀과의 잎을 사용

하는 다년초로서 주성분은 멘톨과 탄닌, 플라빈을 포함

하고 상쾌한 향기와 청량감이 있으며 방부, 살균작용이

있고, 위나 장의 정장효과도 알려져 있어 식용과 약용

으로 널리 이용된다. 

세이지(Salvia officinalis L.)는 꿀풀과의 다년생

초본으로 포기 전체에 향기가 있다. 약용 셀비아라고도

하며 예로부터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진 식물이며 방부,

항균, 항염 등 살균 소독작용이 있어 각종 염증에 소염

제로 이용된다. 

타임(Thymus vulgaris L.)은 사향초, 백리향이라

불리며 정유 성분인 티몰의 살균력을 이용하여 방부제

와 보존제로 사용되고, 그람 양성균에 항균작용을 하며

치약과 비누의 향료, 강장과 위장강화 기능이 있는 약

용으로 이용된다13). 

본 연구에서는 고대로부터 치료 목적의 역할이 컸고,

현재에는 요리, 미용, 아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체

적, 정신적 조절 기능을 강화시키는 기능성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14)을 하는 허브를 염재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동안 허브의 염색성에 관한 연구를 보면 허브 색소

의 색채 분포도15)와 로즈마리16,17), 케모마일18), 라벤다5)

추출물에 대한 염색성을 살펴 본 연구가 있다. 

따라서 천연재료로서 우리 생활에서 밀접하게 이용

되는 허브 중 정유 성분 구성에 따라 분류가능한 로즈

마리, 민트, 세이지, 타임의 4가지 허브를 선택하여 염

색시간, 염색온도 및 허브 추출물의 색소농도 등 염색

조건에 따른 염색 특성을 검토하고, 섬유별 염착성이

우수한 허브와 염색조건을 파악하므로써 천연염료로서

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환경오염

이 점차 심각해지는 요즈음 자연 친화적이며 환경효과

까지 기대할 수 있는 친환경적 염재로서 천연자원의 활

용과 함께 천연염색 직물을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실   험

2.1 시료 및 시약

한국 의류시험 검사소에서 제직한 섬유제품의 염색

견뢰도 시험용 첨부 백포(KS K 0905)를 사용하였으며

시료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허브 염재는 농장(경북

상주)에서 로즈마리, 민트, 세이지, 타임 4종을 건조된

것으로 구입하였고, 물은 증류수를 이온교환수지로 탈

이온화하여 사용하였다.

2.2 색소 추출 

건조된 허브 시료 100g에 증류수 2ℓ를 가하고

95±5℃에서 60분간 환류하여 색소를 2회 추출하였

다. 추출액을 여과·농축한 후 동결건조기(Ilsin en-

gineering Co., Korea)를 사용하여 -80℃이하에서

분말화하였으며 색소분말의 수율은 18%였다. 

2.3 UV-VIS 분석

색소분말 수용액의 흡광 스펙트럼을 살펴보기 위하

여 자외-가시선 분광광도계(UV-VIS spectropho-

tometer, HP8452A, USA)를 이용하여 350~700nm

Table 1. Characteristics­of­the­fabrics

WeaveCompositionFabric
Fabric count(5cm)

WeftWarp

Thickness
(mm)

Weight
(g/m2)

Cotton­ 100%­ plain 148 134 96.4 0.277
Silk­ 100% plain 284 198 25.2 0.089
Wool­ 100% plain 144 131 103.3 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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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장에서 염액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4 FT-IR 분석

허브 추출물의 색소 성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FT-IR(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Impact

410, ThermoNicoletCo., USA)에 의한 KBr pellet 방법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5 염색

염 색 기 (Staret-2, DL-6000, Daelim Starlet Co.,

Korea)를 이용하여 액비 1: 20에서 4가지 허브 추출물

로 면, 견, 모직물에 염색하였다. 염색시간, 염색온도,

색소농도를 변화시켜 염색한 후 찬물로 여러 번 수세하

고 자연건조하였다. 

2.6 염착량 및 표면색 측정

색차계(Colorimeter, CM-3600d, Minolta)를 사

용하여 최대흡수파장(λmax=400nm)에서 피염물의

표면반사율을 측정하고 Kubelka-Munk식(1)에 의해

K/S값을 산출하여 염착량으로 평가하였다. 

Where,

K : absorption coefficient

S : scattering coefficient

R : reflectance of the dyed fabric

염색물의 표면색은 KS A 0066에 의거하여 D65광

원으로 10° 시야에서 3 자극치(X, Y, Z)를 측색한 후

CIE Munsell 표색계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H,

V/C를 산출하였고, CIELAB 색차식에 의하여 명도지

수 L＊, 지각색도지수 a＊, b＊값으로 표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허브 추출물의 특성

허브 추출물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증류수로 비

등상태에서 60분간 추출한 색소용액의 pH를 측정한

결과 로즈마리, 민트, 세이지, 타임이 각각 5.6, 5.9,

6.0, 5.9로서 허브의 종류에 관계없이 거의 비슷한

pH를 나타내었다. 추출한 허브 색소용액의 최대 흡광

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190~800nm의 파장에서 UV-

VIS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는 Figure 1과 같다.

이를 보면 로즈마리, 세이지, 타임은 최대 흡수파장

(λmax)이 400nm, 민트는 390nm로 나타나 허브종

류에 관계없이 비슷한 가시광선의 영역에서 나타났다.

그런데 로즈마리 색소의 최대 흡수파장이 320nm에서

나타난 연구17)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색

Figure 2. Structure­of­major­phenolic­compounds­in­herb­extracts19).

……………………………… (1)K/S = (1-R)2
2R

Figure 1.UV-VIS­absorption­spectra­of­herb­extract.

(a)­Rosmarinic­acid (b)­Flavonoid



소 추출조건이 달랐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본

실험에서 K/S값 측정을 위한 λmax는 400nm에서 실

시하였다. 

허브에는 대표적으로 생리활성 물질인 폴리페놀 화

합물이 존재하는데 본 실험에서 사용된 허브의 페놀 화

합물을 분석한 결과19)에 의하면 로즈마리, 민트, 세이

지, 타임 모두 로즈마리산(rosmarinic acid, Figure

2(a))이 가장 많다. 그리하여 추출한 4종류 허브 색소

분말의 상대적인 IR 스펙트럼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유동 파라핀을 사용한 nujol mull로 스펙트럼을 측정

한 결과는 Figure 3과 같다. 이에 의하면 허브의 종류

와 관계없이 전 파장에 걸쳐 아주 유사한 형태의 IR 스

펙트럼을 보이므로 동일 계통의 색소 성분을 가진 것으

로 생각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로즈마

리를 선택하여 KBr을 이용한 FT-IR 스펙트럼을 측정

한 결과는 Figure 4와 같다. 이에 의하면 IR 스펙트럼

이 3400cm-1 부근에서 넓은 흡수 피크를 보이는데 이

는 phenol성 hydroxyl(-OH)기의 신축진동에 의한

흡수 피크이고, 2930cm-1 부근에서 aromatic C-H

기의 신축진동에 의한 흡수 피크, 1600cm-1과 1400cm-1

부근에서 aromatic과 alkene에 의한 C=C기의 흡수

피크, 그리고 1260cm-1과 1080cm-1 부근에서 phe-

nol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C-O의 흡수 피크, 750cm-

1 부근에서는 aromatic의 C-H기에 의한 흡수 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선행연구16)의 결과와도 일치

하고 있다. 그런데 Seshadri 등20)은 황색 색소를 퍼옥

시다제(peroxidase)와 과산화수소로 산화하면 적색

색소가 되고, 적색 색소를 아황산으로 환원하면 황색

색소가 된다고 하여 적색 색소를 carthamon, 황색 색

소를 carthamin이라고 하였으므로 4종류의 허브 추

출물은 flavonoid 계통(Figure 2(b))의 chalcone 류

인 carthamin 황색 색소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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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FT-IR­spectra­of­herb­extracts­using­nujol­mull. Figure 4. FT-IR­spectrum­of­rosemary­extract.

Figure 5. Effect­of­herb­types­on­dye­uptake­of­the­fabrics­dyed­with­herb­extracts.

Wavenumber­(cm-1)­ Wavenumber­(c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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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허브 종류에 따른 염색 특성

허브 추출물의 pH는 모두 산성 영역으로 나타났는데

로즈마리 염색에 관한 이전 연구16,17)에 의하면 산성욕

에서 염착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pH가 증가함에 따라

염착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는 알칼

리 영역에서 색소의 음이온과 음이온으로 하전된 섬유

간에 전기적 반발력이 증가하면서 색소와 물의 친화력

이 커지고 섬유에 대한 친화력이 감소되므로 염착량이

감소하는 것이다21). 이에 따라 허브 종류에 따른 염색

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허브 추출물의 pH를 조절하지

않고 그대로 약 산성조건에서 염색하였다. 

허브 추출물의 색소농도는 1%(o.w.b.)로 하고, 염

색온도는 40℃, 염색시간은 20, 40, 60분으로 변화를

주어 셀룰로오스 섬유인 면섬유와 단백질 섬유인 견섬

유에 각각 염색하였으며 민트 염색직물의 λmax는

390nm, 그 외 허브 염색직물은 400nm에서 K/S 값

을 측정하여 염착량을 비교한 결과는 Figure 5이며 (a)

는 면섬유, (b)는 견섬유의 염착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

에 의하면 섬유 종류와 관계없이 민트와 타임에 비해 로

즈마리와 세이지의 염착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면섬유

보다 견섬유의 염착량이 높게 나타났다. 면섬유의 경

우, 염색시간 초기에 염착량이 증가하였고 염색시간이

늘어나도 염착량의 변화가 크지 않은 반면, 견섬유는

염색시간 초기 20분에 염착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염색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염착량이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견섬유의 경우, 허브 종류별 염착량의 차이가 많았는데

민트와 타임의 염착량은 매우 낮았으나 로즈마리와 세

이지의 염착량은 높아 면섬유보다 염색성이 더 좋은 것

으로 나타났다. 결국 IR 스펙트럼에 의하면 4종류 허브

의 구성성분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허브 종류에

따른 염색성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색소의 구조와 섬유

간의 친화력이 염착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3.3 섬유 종류에 따른 염색 특성

섬유의 종류에 따른 염색성을 살펴보기 위해 비교적

염착성이 우수한 세이지와 로즈마리를 택하여 색소농

도를 1%(o.w.b.)로 하고 염색온도 40℃에서 20분간

면, 견, 모섬유에 염색한 후 400nm부터 700nm 파장

의 범위에서 K/S값을 측정한 결과는 Figure 6이며 (a)

는 세이지, (b)는 로즈마리의 염착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의하면 섬유 종류와 관계없이 세이지와 로즈마리

색소는 유사한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있으며, λmax가

400nm에서 K/S값이 가장 높았다. 400nm에서

500nm까지 스펙트럼의 기울기를 비교해보면 세이지

보다 로즈마리의 염착량이 가파르게 증가하였고, 섬유

별로는 견섬유의 염착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견섬유의 피브로인이 일반적으로 아미노기와 카르복실

기 등과 같이 염료와 결합할 수 있는 활성기를 많이 함

유하기 때문22)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셀룰로오스 섬유는 극성인 hydroxyl기

가 염착 좌석이 되어 염료 분자와 수소결합을 하며, 이

와 더불어 염료 분자중 방향족 환과 셀룰로오스 고분자

간의 반 데르 발스 힘에 의한 염료-섬유간 결합력에 의

해 염착이 이루어진다23). 

그런데 단백질 섬유는 여러가지 다른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염액의 pH에 따라 하전되는 부분이

Figure 6. K/S­values­of­the­fabrics­dyed­with­herb­extracts­according­to­wavelength.



달라진다. 단백질 섬유를 물에 넣으면 (+)와 (-) 사이

의 결합이 끊어지며, 이러한 섬유의 계면성질은 산성

액비에서 (+)로 하전하여 (-)이온의 염료 입자를 정전

기적 인력으로 끌어들여 이온결합할 가능성이 셀룰로

오스 섬유에 비해 높기 때문에 염색이 더 잘되는 것이

다24). 뿐만 아니라 견섬유의 피브로인은 18종의 아미

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섬유분자 중 hydroxyl기만을

지닌 면섬유에 비해 염료를 흡착할 수 있는 말단기(-

NH2, -COOH)를 더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염착성

이 우수한 것이다25). 이와같은 허브 추출물에 대한 섬

유별 염착성이 일반적으로 염재의 종류와 관계없이 단

백질 섬유에 비하여 셀룰로오스 섬유에의 염착성이 낮

다는 이전 연구결과26-28)와 유사하게 나타나 염재의 종

류보다 섬유 구조가 염착거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생각된다. 

Table 2는 섬유별 세이지와 로즈마리 염색 직물의

표면색을 살펴 본 것이다. 섬유의 종류와 관계없이 세

이지와 로즈마리 염색 직물 모두 a*는 (-)방향이고, b*

는 (+)방향이므로 greenish yellow 계열을 나타내었

다. 전반적으로 염색 직물의 표면색이 고명도와 저채도

를 나타나 이전 연구15) 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며, 같은

섬유에서 색소별 표면색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3.4 염색 조건에 따른 염색 특성

직물에의 염색시간이 염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하기 위하여 염착성이 비교적 우수한 세이지와 로즈마

리 추출물로 색소농도 1%(o.w.b.), 액비 1:20, 온도

40℃에서 염색시간에 변화를 주어 면, 견, 모섬유에 염

색한 후 K/S 값을 구한 결과는 Figure 7이며 (a)는 세

이지, (b)는 로즈마리의 염착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의하면 허브 추출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염색시간에 따

른 염착량의 변화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염색 초기

20분까지는 급격히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섬유의 종

류에 따라 염착량의 변화가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면섬유의 경우 세이지와 로즈마리의 염착량이 차이가

없어 허브 추출물에 대한 염색친화력이 크지 않았으나,

단백질 섬유의 경우 두 색소에 대해 모두 면섬유보다 염

착량이 높았고, 세이지보다 로즈마리의 염착량이 높게

나타나 염색친화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지 염색의 경우 견섬유와 모섬유간의 염착량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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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lor­coordinates­of­the­fabrics­dyed­with­herb­extracts

b* H V/Ca*L*FabricHerb

Cotton 87.14 -3.71 27.29 8.2Y 8.7/3.5
Silk 84.84 -1.12 14.35 5.6Y 8.4/1.7
Wool 80.08 -0.51 17.21 4.6Y 7.9/2.2

Sage

Cotton 88.03 -4.16 23.48 9.2Y 8.7/2.9
Silk 86.10 -1.80 13.20 7.0Y 8.5/1.5
Wool 80.88 -1.06 16.49 5.3Y 8.0/2.1

Rosemary

Figure 7. Effect­of­dyeing­time­on­dye­uptake­of­the­fabrics­dyed­with­herb­extracts.

Time(min.) Tim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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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거의 없었으나, 로즈마리 염색시에는 모섬유보다

견섬유의 염착량이 다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견과 모섬유는 염색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염착량이

증가한 반면, 면섬유는 20분 이후 오히려 감소하였고,

40분 경과 후에는 거의 염착평형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로써 면섬유의 염착평형은 20분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견과 모섬유의 염착평형은 60분 정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염색온도가 상승하면 색소의 분자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염착속도는 증가하지만 평형염착량은 저

하한다. 일정한 시간에서의 염착량은 고온일수록 많지

만 고온에서 단시간 염색시보다 저온에서 장시간 염색

시 염착량이 많으며, 온도가 낮을수록 염착평형에 도달

하는 시간은 길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을 되도록

배제하면서 염색온도가 세이지와 로즈마리의 염착성에

미치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색소농도 1%(o.w.b.),

액비 1:20으로 20분동안 면, 견, 모섬유에 대해 염색

온도 변화에 따른 K/S값을 살펴 본 결과는 Figure 8이

며 (a)는 세이지, (b)는 로즈마리의 염착량을 나타낸 것

이다. 이에 의하면 섬유의 종류와 관계없이 세이지와로

즈마리의 염색온도에 대한 염착 경향은 매우 유사하였

으며, 세이지보다 로즈마리의 염착성이 우수하였다. 

면섬유의 경우, 염색온도가 증가하여도 염착량은 거

의 변화하지 않아 40℃에 이미 염착평형에 도달하는 것

으로 보인다. 그리고 염색온도가 상승하면 섬유의 분자

간격이 넓어지고 색소 분자운동이 활발해져 염착량이

증가하지만, 면섬유에서는 염료와 섬유표면과의 전기

적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아 온도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29). 

견섬유의 경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염착량이 아주

완만하게 증가하였고 온도가 상승할수록 면섬유와의

염착량 차이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관

중27)의 염색시 염색온도가 증가할수록 면과 견직물 모

두 염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염재의 종류에 따

라 섬유의 염착거동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면이나 견섬유와 달리 모섬유는 염색온도가 증

가할수록 염착량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80℃에서는 염착

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다른 염재30)의 경우도 염색온

도 증가에 따른 모섬유의 염착량 증가와 유사한 결과가

나와 모섬유는 염색온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섬유에 대한 염색친화력은 섬유내 작용기의

종류와 극성의 정도에 의존하는데, 셀룰로오스 섬유보

다 단백질 섬유의 극성이 크고, 단백질 섬유중 견섬유

보다 모섬유에 작용기의 수가 더 많다31). 또한 견섬유

의 피브로인에 비해 모섬유의 케라틴에 함유된 산성 아

미노산의 함량이 많고32), 모섬유에 비결정 영역이 더

많으므로 견섬유에 비해 월등히 염착량이 증가한 것으

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Leader33)등은 모섬유 염색

시 염료의 확산은 CMC(cell membrane complex)-

diffusion model로서 세포간의 비동질적인 확산이라

고 하였고, Wortmann34)등은 모섬유내 염료 확산이

endocuticle 같은 비 케라틴성 물질에 의한 확산과정

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에 근거한다면 80℃에서 모섬

유의 염착량이 다른 섬유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은 모

섬유내 endocuticle 또는 CMC 층에서의 미세구조가

이완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이는 면, 견, 모직물에

Figure 8. Effect­of­dyeing­temperature­on­dye­uptake­of­the­fabrics­dyed­with­herb­extracts.



대한 4가지 천연염료의 염색성 연구에서 모직물의 K/S

값이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35)와도 일치하고 있다.

다음은 허브 추출물의 색소농도가 염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세이지와 로즈마리 추출물의

색소농도별 염착성을 살펴보았다. 섬유별로 염착량이

우수한 염색시간과 염색온도를 고려하여 염색조건을

설정하고 액비는 1:20으로 색소농도에 변화를 주어 최

대흡수파장인 400nm에서 K/S값을 구하였다. 섬유별

염색조건은 세이지 염색의 경우, 면섬유는 40℃에서

염착량이 가장 좋았던 20분간 염색하였고, 견과 모섬

유는 80℃에서 60분간 염색하였다, 로즈마리 염색의

경우, 면섬유는 세이지 염색과 마찬가지로 40℃에서

20분간 염색하였고, 견과 모섬유는 80℃에서 60분간

염색하였다.

Figure 9는 각각 세이지(a)와 로즈마리(b)의 색소농

도에 따른 염착량을 나타낸 것으로  색소의 종류와 관

계없이 유사한 거동을 보였으며, 색소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염착량이 증가하였으나 섬유별로 다소 다른 흡착

거동을 나타내었다. 

색소농도에 따른 등온흡착곡선을 보면 면섬유의 경

우, 세이지와 로즈마리 모두 색소농도가 2%(o.w.b.)

까지 염착량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큰 변화를 보이

지 않아 두 색소에 대한 면섬유의 친화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견섬유는 색소농도가 2%(o.w.b.)까지

염착량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두 색소 모두 완만하

게 증가하였고, 색소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면섬유와의

염착량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염재36)의

염색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견섬유의 아미노기(-

NH3+)가 허브 색소의 카르복실시(-COOH)와 이온결

합에 의한 등온흡착곡선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모

섬유의 경우, 세이지보다 로즈마리 색소에 대한 염착량

이 많았으며, 면과 견섬유에 비해 색소농도가

2%(o.w.b.)까지 염착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염색 초기

에 흡착속도가 매우 큼을 알 수 있으며, 색소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다소 둔화되긴 하였으나 염착량이 계속 증

가하였다. 이와같은 흡착 거동은 섬유별로 약간의 차이

는 있으나 전형적인 Langmuir형 등온흡착곡선의 유

형을 보이고 있어 두 색소에 대한 섬유의 염착이 주로

이온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색소 흡착은 섬유중의 특정 좌석에서 일어나며 하나의

자리에는 하나의 색소 분자만이 흡착하는 단분자층 흡

착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Langmuir형 흡착은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한 흡착의 형태로써 색소 이온과 섬유 이온간에 나타

나고 있지만 저농도에서는 섬유상 색소농도와 염욕내

색소농도간의 관계가 linear가 되면서 일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C(Constant partiton)형과 색소와 섬유

간에 친화력이 좋은 H(High affinity)형이 복합적으

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37).

4. 결   론

천연염료의 일반적인 장점을 가지면서 활용범위가

다양한 허브 중 로즈마리(Rosemary), 민트(Mint), 세

이지(Sage), 타임(Thyme)의 추출물을 분말화하고 색

소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섬유별 염색성과 염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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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Effect­of­dye­concentration­on­dye­uptake­of­the­fabrics­dyed­with­herb­extracts(at­40℃,­20min­for
cotton,­80℃,­60min­for­silk­and­w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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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염착량을 살펴봄으로써 허브 추출물의 염색 특

성을 살펴보았다. 

허브 추출물의 pH는 모두 5.6~6.0으로 산성 영역

이며, 민트 색소의 최대 흡수파장은 390nm이고, 다른

허브 색소는 400nm로서 비슷한 흡수피크를 나타내면

서 4종류 허브의 구성 성분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색소와 섬유 종류에 관계없이 greenish yellow 계열

을 나타내었다. 민트와 타임에 비해 로즈마리와 세이지

색소의 염착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셀룰로오스 섬유보

다 단백질 섬유의 염착량이 우수하였다. 

염색조건에 따른 염색성은 세이지나 로즈마리에 관

계없이 염색시간과 염색온도에 따른 섬유의 염색성이

매우 유사하였는데, 면섬유의 경우는 염색시간과 온도

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지만, 견섬유와 모섬유는 염

색시간과 염색온도가 증가할수록 염착량도 증가하였

다. 특히 모섬유의 경우 염색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염

착량이 계속 증가하였고 80℃에서는 염착량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허브의 색소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염착량

이 증가하였으며, 염착거동은 전형적인 Langmuir형

등온흡착곡선의 유형을 나타내어 허브 색소에 대한 섬

유의 염착이 주로 이온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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